
부산에서 즐기는 ‘아트호캉스’

LOCAL EXHIBITION 아트페어

국내 유일 미디어아트페어 루프플러스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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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국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루프랩부산(Loop Lab Busan)-
이 4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부산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부산시립미술관을 중심으로 전시, 포럼, 아트페어, 스크리닝 
프로그램 등이 도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부산시립미술관은 
<디지털 서브컬처>(4. 16~6.28)전을 선보인다. 동시대 
시각문화의 핵심인 숏폼과 릴스 등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매체를 
재해석하여 미술관 야외조각공원과 부산시청 미디어월 등 도시 
외벽과 공공장소로 확장했다. 이처럼 루프랩부산은 해운대와 
원도심, 미술관과 로컬 갤러리, 호텔을 연결하여 드넓은 해안 
도시 부산의 지리적 특수성과 함께, 도시 전체를 살아 움직이는 
동시대미디어아트의 실험장으로 탈바꿈시켰다.

<디지털 서브컬처>전 전경 2026 부산시립미술관 야외조각공원 제공:부산시립미술관

그중 루프플러스(Loop Plus, 4. 23~26)가 그랜드조선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지난해 ‘루프랩부산페어’로 처음 열린 
이 행사는 올해부터 루프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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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사우더 <핼러윈드> 2025(앞) 루시아 팜 <누가 

살인자인가?> 2024(뒤) 제공:부산시립미술관

루프바르셀로나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호텔 객실을 전시장으로 
활용한 미디어아트페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루프플러스는 
상업적 아트페어라기보다 오히려 영상작업을 특정한 체류 환경 
속에서 경험하도록 구성한 플랫폼에 가깝다. 호텔 객실이라는 
공간에서 관객은 공간 안에 잠시 머무르는 임시적 거주자의 
위치에 놓인다.

우리는 대개 미디어아트를 전시장에서 만난다고 생각한다. 어두운 
공간과 스크린,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관객들. 이때 미디어는 
‘보여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전제가 다르게 
작동한다. 미디어는 공간 안에 놓이지 않는다. 공간 자체의 
‘설계자’다. 호텔 객실은 이 전환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다. 관객은 복도를 따라 이동하다가 하나의 문 안으로 
들어서서 영상작업과 마주한다. 복도에는 호텔 특유의 편안한 
조명이 이어지고, 문이 열리는 순간 객실 안의 사운드와 화면의 
빛이 몸을 감싼다. 작은 규모, 제한된 시야, 가까운 거리. 
이 조건들은 경험을 공공 전시의 리듬에서 분리해, 머무름의 
시간으로 전환한다. 작품은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가 아니라, 일정 
시간 함께 존재해야 하는 환경이 된다.

머무르는 전시, 흔들리는 감각

이러한 환경에서 친밀함은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공간의 구조와 장치의 배치를 통해 구성된다. 객실은 본래 
개인의 체류를 위한 장소이지만, 이 전시에서는 감각을 조직하는 
조건으로 전환된다. 화면의 위치, 사운드의 방향, 조명의 감도까지 
모든 요소는 특정한 경험을 유도하도록 설정된다. 침대와 소파가 
그대로 있는 객실 구조는 관객의 시청 자세를 다양하게 바꾼다. 
우리는 작품 앞에 서있기보다, 공간 안에 머무는 방식으로 
감각하게 된다. 
이때 하나의 균열이 드러난다. 객실은 ‘나만의 공간’이라는 안전한 
고립을 제공하지 않는다. 큐레이터가 상주하고, 다른 관객이 같은 
공간에 머물기도 한다. 우리는 타인의 존재를 의식한 채 그 공간에 
머문다. 복도에는 발소리가 들리고, 문은 반복해서 열리고 닫혀 
객실의 사운드와 뒤섞인다. 이 어긋남은 감각을 끊임없이 조율 
중인 상태로 남게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루프플러스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 온 미디어아트의 몰입 방식을 교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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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플러스(2026) 저스피스재단 염인화 작가 솔로 부스 제공: 루프플러스

우리는 보통 미디어아트를 고요하고 어두운 전시장 안에서 
스크린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경험하거나, 사방을 둘러싼 화면과 
사운드 속에서 이미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몰입형 전시로 
만나왔다. 그러나 루프플러스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 
작은 공간 안에 침대와 소파가 그대로 남아있고, 사운드는 
내부를 완전히 채우지 않으며, 조명 또한 어둡지 않다. 발소리와 
다른 관객의 움직임은 공간을 끊임없이 외부와 연결된 상태로 
남겨둔다. 관객은 작품 앞을 지나가지도, 작품 안에 완전히 
놓이지도 않는다. 작품과 함께 머문다. 그러나 감각은 계속해서 
분산되고 주변을 의식하는 상태로 남는다. 바로 그 미완의 몰입이 
이 전시를 특징짓는 감각적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개별 작품과 공간의 
관계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정 말러의 <스키조필룸 
코뮤네의 2만 3천 개의 성과 그 외의 이야기들>(2026)은 객실 
내부를 단순한 영상 상영 공간이 아니라 버섯 생태의 감각이 
스며드는 공간으로 바꾸어놓는다. 버섯의 성장과 부패, 뒤틀림과 
증식의 리듬은 침대와 창, 커튼과 바다 풍경 위에 중첩되며, 공간 
전체의 공기와 시간성을 서서히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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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준지에 <패션> 싱글채널 비디오, 사운드, 컬러 2017 치웬갤러리 출품작 제공:치웬갤러리

반면 한스 옵 드 베크의 <배니싱 포인트>(2024)는 객실을 보다 
구조적이고 사유적인 공간으로 변형한다. 애플, 메타, 아마존 등의 
인프라를 따라가는 영상은 플랫폼 권력이 어떻게 우리의 위치와 
움직임을 조직하는지를 드러낸다. 침대 앞에 떠있는 스크린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작동하고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응시하게 
만드는 창으로 기능한다.

소회우의 <더 화이트 워터스>(2019)는 객실 내부를 보다 
불안정하고 색으로 가득한 감각적인 공간으로 물들인다. 세 
개의 스크린에 분산된 신체 이미지와 녹색, 붉은색 등 원색적 
조명은 침대와 벽, 어두운 객실 전체에 스며들어 낯선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영상은 젠더와 욕망, 폭력과 정체성의 문제를 
서사보다 분위기와 감각의 형태로 확장한다.

세 작품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객실을 조직한다. 느리고 침잠하는 
감각을 만들기도 하고, 분산된 시선과 불안정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의 감각만을 
전제하지 않는다. 관객은 깊이 빠져들기보다, 계속해서 주변을 
의식한 채 작품과 함께 머문다. 사적인 공간의 침대와 커튼, 
창밖의 풍경은 스크린과 뒤섞여 공간 전체를 새롭게 구성한다. 이 
지점에서 미디어는 공간 안에 놓인 대상이라기보다 공간 자체를 
변화시키는 조건으로 작동한다. 객실은 더 이상 머무름의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감각을 유도하는 하나의 임시적 미디어 환경으로 
변모한다.

루프플러스가 제시하는 것은 미디어의 확장이 아니다. 전시는 
공간 자체가 미디어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조건을 가시화한다. 
우리는 이 공간 안에서 때로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감각은 완전히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된 결과일 수 있다. 객실 
안에서 발생하는 친밀함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설계되었으면서도 완전히 고정되지 않는 조건으로 남는다. 곧바로 
다른 관객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올 테니까. 우리는 자율적으로 

4 / 5



감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배치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루프플러스가 남긴 것은 화려한 스크린의 향연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어떻게 구성되고 배치되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경험일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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